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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시진핑 내년 방한 시, 한중 관계 사드사태 이전 회복
기대"
기사입력 2020-12-28 06:00

[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]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(코로나19) 사태로 무산된 시진핑 중국 국가

주석이 내년 방한할 경우 한국기업의 대(對)중국 활동이 사드(THAAD·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)사태

이전으로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.

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국경제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'2021년도 중국경제 및 대중국 무역·투자

관련 전망과 과제'를 조사한 결과 사드사태 직전 한중관계를 100으로 가정할 때 시 주석 방한이 성

사될 경우 양국관계는 104 가량 회복·상승이 전망된다고 28일 밝혔다.

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중국의 관광제한 조치 해제 등 한중 관계가 개선 양상을 보이고 코로나19

사태 완화 및 중국 내수가 회복될 경우 양국 경제 관계는 사드사태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설

명이다. 앞서 중국은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유·무형의 제재 조치를 시행, 같은 해

800만 명 수준의 방한 인구가 2017년 400만 명으로 급감했다.

중국경제 전문가들은 2021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7.8%로 올해 보다 5.6%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

망했다. 특히 올해 저성장 기저효과 등으로 성장률은 2013년 이후 최대 폭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.

국제통화기금(IMF)도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8.2%로 전망했다.

전경련, 2021 中경제 전망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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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 내년 대중 수출 증가율 또한 8.1%로 최근 2년 간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벗어나 플러스 될 것

으로 예상했다. 올해 10월까지 대중국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역 위축으로 전년 동기대비 3.7%

감소했다. 다만 이는 같은기간 전체 수출 감소폭(-8.2%)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.

내년 미국 신(新)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분쟁은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(51.6%)이 심화

(12.9%)될 수 있다는 응답보다 4배 가량 높았다. 전경련은 미중 간 무역분쟁 및 보호무역 확산으로

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기업에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.

전문가들은 지난 5월부터 시행한 한중 ‘패스트 트랙’ 보완 과제로 ‘방역절차 편리화(38.7%)’, ‘적용지

역 확대(25.8%)’, ‘원스톱 창구 마련(19.4%)’, ‘항공편 운항 증대(16.1%)’ 등을 꼽았다.

원활한 한중 비즈니스를 위한 우선 과제로는 '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,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

(RCEP) 활용도 제고(30.1%)', '기업인 입국제한 완화(25.8%)', '물류·운송 등의 원활화(16.1%)' 등 순으

로 응답했다. 지난달 15일 체결된 RCEP 등 다자·자유무역 채널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적 연대 강화

에 보다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.

전문가들은 내년 대규모 투자가 전망되는 중국시장에서 우리기업이 인공지능(20.7%), 데이터센터

(19.6%), 산업인터넷(18.5%), 5G(17.4%) 순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. 중국은 지난 5월 전국인

민대표대회에서 질적 성장, 내수부양, 공급개혁을 위한 토털 솔루션으로 향후 5년간 10조 위안(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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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00조원) 규모의 7대 신형 인프라 투자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.

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“중국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플러스 경제성장을 달

성하고 내년에는 8% 내외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”며 “중국의 경제회복과 7대 신형인프라 투자 계

획을 활용한다면 우리 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큰 기회가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이동우 기자 dwlee@asiae.co.kr

▶ 2021년 신축년(辛丑年) 신년운세와 토정비결은?

▶ 발 빠른 최신 뉴스, 네이버 메인에서 바로 보기

▶ 요즘 트렌드 모아보고 싶을 땐 '드링킷'

<ⓒ경제를 보는 눈,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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